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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로펌 변호사 임명은 처음

사법정책연구원장에 우리법연구회 

출신 홍기태  ‘김경수 2심 변호인’… 

대법 ‘코드인사’ 논란 법조인 동정

대법원이 지난 1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원

장에 홍기태(58세, 사법시험 제25회) 법무법

인 태평양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법

원 내에서 ‘코드 인사’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. 

홍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

법연구회 출신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2심 변호

인이기도 하다.

사법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사법제도 등을 연

구한다. 대법원 산하 기관 중 사법연수원 다

음으로 큰 곳이다. 주로 대학교수들이 원장을 

맡았다. 대형 로펌 변호사가 원장에 임명된 

건 이번이 처음이다. 법조계에선 그의 ‘진보 

이력’이 이번 인선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

측이 많다.

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, 서울

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 퇴임했다. 김 

지사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1심 유죄판결 이후 

합류했다.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

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

위원회(사개추위) 추진단 산하에서 팀장으로 

활동했다. 당시 추진단 단장은 민변 출신 김

선수 대법관이었다. 홍 변호사의 아내는 박주

현 바른미래당 의원으로, 노무현 정부에서 국

민참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. 박 의원은 당 

수석대변인이던 2018년 당시 직급별 판사 모

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‘양승태 대법원’ 판

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논란이 

불거졌을 때 ‘(대표) 법관들의 충정’이라고 했

었다.

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여러 우려

가 나온다.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‘현 정권 

실세를 변호했던 사람을 공정한 연구가 생명

인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장으로 임명한   것

은 누가 봐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

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"라고 했다. 대법원

은 "정상적 공모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인사’라

고 했다.

대법원이 2018년 법원행정처 기능을 줄이

겠다며 사법정책실을 폐지하면서 사법정책연

구원 기능이 한층 커졌는데, 홍 원장 임명 이

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부임 등 

‘코드 인사’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

다.

(출처/연합뉴스)


